
KCC, 언양공장 사용중지 취소하라!
울주군 사용중지 명령에 집행정지 신청 … 단계적 이전에 양성화 노려

31년 동안 하천을 불법 점용한 KCC가 언양공장의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KCC 언양공장은 울주군의 <불법점유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 및 행정처

분 집행정지 신청>을 울산지법에 제출했다고 9월12일 밝혔다.

언양공장 관계자는 “울주군이 8월6일 언양공장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처분을 내려 공장가동이 중단될 상황을

맞고 있다”며 “공장 이전을 완료할 2016년까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울주군의 행정처분은 존중하지만 종업원의 생계, 생산제품의 공급, 사업경쟁력 문제 등 가동중단에 따

른 현실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천점유 부지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한 점,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은 점,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하

천부지 점유를 먼저 양성화한 후에 단계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CC 언양공장은 울주군이 사용중지를 명령한 10개의 불법 건축물 가운데 당장 가능한 휴게시설, 펜스, 포

장도로 등을 우선 철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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